
11월에 나누어야 할 첫 번째 주제는 “친교” 입니다. 친교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

가족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신비입니다. 이 친교의 일치는 ‘우리 모두가 

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공동의 체험을 나누며 함께 걸어 나아가는 것’ 으로서, 

이것이 시노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.

1. 여정의 동반자: 교회와 사회 안에서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.

- 우리 공동체에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에 모두 ‘함께 걸어가고’ 있습니까?

- 우리 공동체에서는 어떤 단체나 개인들이 소외되어 있습니까?

- 공동체의 ‘친교’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, 또한 소외됨 없는 친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?

2. 경청: 시노드적 태도로서 편견 없이 열린 정신과 마음으로 듣는 것이 요청됩니다.

- 우리 공동체는 평신도, 특히 노인들과 어린이,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하고 있습니까?

- 우리 공동체에서 경청을 돕는 것은 무엇이며, 또 반대로 경청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?

- 우리 공동체에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들,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며 사회의 배척을 겪는 이들의

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떤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?

- 우리 각자는 경청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? 특히 공동체 안에서 자신과 다른 시각을 가진

이들에게 경청하는 데에 충실하며,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

3. 발언: 모든 이가 자유와 진리와 사랑으로 발언하도록 초대됩니다.

- 우리 공동체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자리와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?

- 우리 공동체에 용기 있고 솔직하며 책임감 있는 발언을 돕거나 또는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?

- 우리 공동체를 대표하여 발언하는 이는 누구이며, 그들은 어떻게 선발되고 있습니까?

그렇게 선발된 이는 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발언합니까?

지난 10월 17일 주교좌성당에서의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시노드 교구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. ‘만남의 
시간’ 이 되어야 할 이번 시노드는 무엇보다 각 본당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느님 백성의 소리를 듣고자 
합니다. 모든 이가 용기와 담대함으로 자유롭게, 동시에 책임감을 갖고 소리를 내어 참여해야 합니다.

교구의 경청 단계(2021년 11월~2022년 1월)에서는 매월 대화와 협의의 주제 질문을 나누어 드립니다. 
해당 내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십시오. 모든 신자들은 각 본당의 사목회장, 총구역장, 본당 신부에게 
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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